2011년 한 캐나다 과학기술 학술회의 그리고 통역 이야기
필자는 지난 2010년 재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The Association of Korean-Canadian Scientists and Engineers: AKCSE) BC 지부가 후원하고 재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의 UBC Chapter(지부)가 주최한 대학생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생물학 분야의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재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는 금년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한 캐나다 과학기술 학술회의(Canada-Korea Conference: CKC 2011)를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Sheraton Vancouver Guildford Hotel 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한국에서는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17개 정부출연구기관장 및 연구원들을 비롯 많은 대학교수들이 참석하였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한인 과학기술자들도 참석하여, 모두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도 대학생들의 연구논문 발표대회가 있어서 한국 (한양대, 이화여대), 캐나다 (UBC, SFU)의 학부생 15 팀의 논문발표가 있었는데 필자는 이번 행사에서도 생물학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우수 논문 발표 3팀(각 팀에게 상금 $500씩)을 선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UBC에서의 연구 교수직을 마지막으로 25년 동안 해왔던 유전공학 연구 활동을 뒤로하고 2007년부터 리얼터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필자가 한 동안 집을 팔고 사느라 잊고 있었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행사에 기여할 수 있었던 매우 보람된 기회였습니다. 
향 후 재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는 캐나다내의 대학 지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계 및 공학계 학부에 재학 중인 우리 1.5세 그리고 2세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AKCSE의 웹사이트 : http://www.akcse.org).
한편 필자는 2005년 Vancouver Community College에서 영어/한국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프리랜스 통역사로서 공공 기관의 행사 및 비즈니스 통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2월부터는 밴쿠버 PHSA(Provincial Health Services Authority)의 산하기관인 PLS(Provincial Language Service)의 소속으로 병원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밴쿠버에서 PHSA(Provincial Health Services Authority)가 관장하는 의료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 Cancer Agency
·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 BC Children’s Hospital and Sunny Hill Health Centre for Children
· BC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s
· BC Provincial Renal Agency
· BC Transplant
· BC Woman’s Hospital & Health Centre
· Cardiac Services BC
· Vancouver General Hospital
필자는 위에 열거한 의료기관에 한국인 환자가 올 경우 자동응답시스템 (ACS: Automated Contact System)을 통해서 PLS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역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 스케줄에 따라서 병원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PLS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BC 주의 공공 의료부서인 PHSA 에 소속된 기관으로 주로 밴쿠버 지역의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PLS에서는 한국어 통역을 비롯해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 후 병원에 갈 때 이러한 통역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병원에서 진료 약속을 정할 때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의사 표시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병원 측에서 환자를 위해서 무상으로 통역서비스를 준비해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필자는 처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의료진, 환자와 함께 통역을 하는 telephone conference call을 경험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Burnaby Hospital의 진료실에 있는 환자, 환자의 보호자 그리고 의사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역을 하였고, 수요일에는 삼일 전에 제왕절개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한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산모와 Tri-Cities Community Health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통역을 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통역을 하면서 산모와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친절하게 면담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이 곳의 의료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Vancouver PICS(Progressive Intercultural Community Services Society)에서 통역을 하였는데 PICS에서는 신규 이민자 또는 이민자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 인력들이 Group Job Search, Individual Job Search, Case Management Service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로 직업을 찾아줄 뿐만 직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이민자로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위의 많은 이민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운데서도 이번 주 수요일 8월 10일에는 UBC안의 고층콘도 구입에 대한 조건을 해지(subject removal)하고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감정회사의 감정사(Appraiser)가 전혀 근거 없이 콘도의 외벽을 공사하고 있는 모습 만을 보고 물이 새는 콘도(Leaky Condo)일 가능성(assumption) 이라는 문구를 감정 평가서에 넣어서 이러한 보고를 번복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끝에, 보고서를 번복시켰고 함께 여러 번 일을 같이 하였던 능력 있는 모기지 전문가의 도움으로 고객이 원하였던 75% 모기지를 은행으로부터 승인 받아서 문제없이 조건을 해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2003년 필자가 밴쿠버에 온 이후 보냈었던 여름 중 가장 바빴고 보람 있었던 일주일 이었던 것 같습니다.            
